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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권씨 시조후 1 0세 1 5대
파 중 열번째 파조派祖인 급사
중공給事中公 휘 형윤衡允의
제단祭壇이 봉설封設되어 4월
1 0일 일요일 오전 그 고유제告
由祭를 거행하였다. 입지는 강
원도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의
그 종손 세거지 종중산으로서
천혜의 명당을 조화옹이 붓으
로 그려 놓은 것과 같은 자리

였다. 급사중공은 본래 안동에
서 산 동정배융교위同正陪戎校
尉 휘 엄嚴의 아들이고, 조선
조 들어 사옹원司饔院 직장동
정直長同正을 지낸 5대손 명리
明利가 안동부의 동문東門 밖
용흥리龍興里에 세거하였다는
기록으로 보아도 안동 본향인
임이 확실하나 안동에 그 후손
의 연고가 거의 없는 형편이

다. 그 5대손
직장공 명리가
안동 용흥리에
서 고려말 우
왕 1 0년, 1384
년에 난을 피
해 청송의 안
덕면 문거리로
옮겨 시거함으
로써 급사중공
파 선대의 세
거지는 안동
용흥동에서 안
덕 문거리로
바뀌었다. 그
후 2 , 3대에 서
울에 가 벼슬
살이를 하던
종손계가 성주
의 선남면 문

방리로 이거하고 또 2 , 3대 후
에 의정부의 호원동 지역으로
옮겼다가 광해조의 난정을 만
나 그 1 3대 종손 창은공蒼隱公
종길宗吉이 서울을 버리고 횡
성의 승지勝地 창봉蒼峰 아래
로 낙향 은거하여 오늘날 이곳
이 그 종손계의 4백년 세거지
가 된 것이다. 
안동권씨의 1 0세 1 5대파 가

운데는 파조의 실묘가 있는 곳
이 전무하거니와, 제단을 설하
여 향사를 받들고 있는 곳이 7
개파로 추밀공·복야공·동정
공·부정공·정조공·호장
공·검교공파 등인데 이번에
급사중공파가 그 절반선을 넘
으며 여덟번째로 파조의 설단
을 하는 셈이 되었다. 대구·
경북에 후손이 많이 살아 파종
회가 대구에 소재하는 급사중
공파중에서는 오래 전부터 파
조 설단을 계획해왔는데, 그
입지를 놓고 처음에 안덕을 꼽
았었다. 그러나 안덕에 적지가
없지는 않으나 후손이 거의 대
처로 나가고 없는 형편에 수호
와 봉사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
게 되었고, 다음으로 대구 지
역으로 정했다가 대구에서 가
까운 성주의 선남에는 자리가
없어 또한 착수를 못하고 세월
을 천연하며 미루던 중, 5,6년
전에 와서 현실성의 여건 등
제반 사정으로 이곳 종손계의
세장산이 최적지로 낙착이 된
바였다. 이 설단 의논은 사실
3 0여년 전부터 종중회의에서
발의되어 대구 성주와 청송 안
덕의 양지역을 놓고 2 0년 가까
이 의논이 거듭되었으며, 1차
에 실은 청송 안덕으로 결정이
되었었다. 그러나 실행이 안되
고 1 0년이 지나 2차로 대구 성
주로 변경하여 다시 1 0년을 허
송한 끝에 횡성 공근으로 확정
한 것이 2 0 0 5년 6월 대구에서

열린 파종회의에서이고, 여기
에서 급사중공파 횡성종친회장
권익선權益銑씨를 위원장으로,
횡성종회의 실무유사 권욱래權
旭來씨를 사무장으로 하는 설
단추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
횡성 지역을 중심으로 파종회
와 협의하여 일을 시작하게 된
바였다. 
2 0 0 8년에 단소 봉설 예정지

의 연도羨道 초입에 파조의 기
적비紀績碑를 먼저 세우고,
2 0 1 0년에 단소지의 서쪽 정우
庭隅에 파조의 아들 1 1세 보승
별장保勝別將 절節 이하 1 7세
예문제학藝文提學 효량孝良공
까지 묘소 실전 6위의 단비壇
碑를 세웠다. 그리고 설단의
본공사는 2 0 0 9년 8월 개기고유
開基告由를 하고 착공하여 1년
여 세월에 공역을 마치고 이번
에 봉안奉安 행사를 가지게 된
것이다. 세사歲事의 정일定日
은 이날 확정 발표된 바가 없
었는데 추후 파종회의에서 의
정하게 될 것으로 보였다. 
급사중공 휘 형윤은 옛 보첩

에 관직이 급사중 외에 전서典
書로도 나온다. 전서는 판서判
書나 상서尙書와 같은 말로 옛
정부부처의 장관이며, 고려 때
는 정3품 경대부직이고 조선조
에서는 정2품 자헌대부 이상이
맡았다. 모든 관직에서 고려조
가 조선조보다 한 품계씩 낮았
다. 고려 시대 급사중은 문종
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종
4품 대중대부大中大夫 1인을
두어 입금이 하는 일의 득실을
간하게 하였는데 간관諫官으로
서의 요직이었다. 이것이 뒤에
중사中事로 개칭되고, 충렬왕
2 4년, 1298년에 도로 급사중으
로 환원되었다가 동왕 3 4년,

1 3 0 8년에 폐지했다. 그리고 공
민왕 1년, 1352년에 다시 중사
로 하여 두었다가 또 폐지되었
다. 조선조에 와서는 이 직이
사간원의 사간司諫으로 되었
다. 이로써 비정해 보면 공은
고려 충렬·충선왕조에사환한
것으로 보인다. 
고려사高麗史 2 3권 고종 3 3

년, 1426년 5월조에 보면‘갑
신甲申( 2 7일)에 국학학유國學
學諭 권형윤權衡允과급제及第
사정순史挺純을 울릉도안무사
按撫使로 삼았다’하였고, 고
려사절요 16권 고종 33년,
1 2 4 6년 5월조에도‘국학 학유
형윤과 급제 사정순을 울릉도
안무사로 삼았다’고 나온다.
국학, 즉 성균관의 학유직은
문과 급제자의 초임 청환직이
고 또 수하로 신급제자를 대동
하고 안무사의 요직으로 파견
되었으니 공이 필시 문과를 하
였을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
공은 안동권씨 1 0세 1 5파조 가
운데 유일한 문과 급제자가 된
다. 이 무렵 공의 재종형 항렬
인 추밀공樞密公 수평守平이
조정의 추요직에 있었음은, 그
후 4년인 고종 3 7년, 1250년에
추밀공이 추밀원부사의현직에
서 졸하는 것으로 고려사에 명
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,
이로써 양인이 동시대인임이
명증되고 있다. 
급사중공은 1 9 0 7년에 만든

안동권씨의 정미대동보丁未大
同譜에, 만성보萬姓譜에 있다
고 하나 고거가 미상인‘윤형
允衡’이라는 인물을 동일인으
로 가정하여, 추밀공의 아우인
복야공 수홍守洪의 손자로 입
록함으로써 큰 말썽이 일었는
데 이는 시대차가 맞지 않는
오작이었다. 공이 처음 대동보
에 입록된 것은 영조 1 0년,
1 7 3 4년의 갑인보甲寅譜부터이
며 이때에 별보別譜에 넣으면
서 주기註紀에‘태사 6대손 염
廉 이하 수대미상數代未詳’이
라 하였다. 이후 역대의 세파

▲ 여해설자가 집례자의 창홀에 맞춰 홀기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

급사중공파 파조派祖 제단 봉설 고유제
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종손 세거산에

▲급사중공파조의설단 고유제에서 고유문이 봉독되고 있다

▲급사중공의 기적비

상세한註解의완역판
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·지명·사물색인

응 제 시 집 주

《陽村會報》에9 5년부터9 8년까지4년에걸쳐연재한노작의역주문을모아다시교
열•수정하고, 완전히띄어쓰기를하여새롭게조판한원문과인명•지명및사물
색인을추가하여한권의책으로만들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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